
아들의 늦은 귀가

  한때는 잘나가던 기업체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여 이분이 그만 
부도를 맞았습니다. 회사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가족들이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려고 자살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주위 분들의 작은 정성과 도움으로 조그만 분식집을 열어 생계를 꾸려나가
기로 마음먹었죠. 막상 가게 문을 열고 보니 장사가 잘될 리가 없죠. 한때는 
직원을 수백 명이나 거느리던 잘나가던 사장이었으니,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
래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결심으로, 이를 악물며 밀가루를 어루만지며 만두
를 빗고, 칼국수를 삶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유치원 다니던 아들 녀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상가를 뒤지고 방송을 해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
었죠.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 이 녀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에 배가 고픈지  할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들을 보자마자 때리며 말했습니다.
  “자식 하나 있는 게 너마저 이렇게 속을 썩이는구나. 차라리 나가 죽어라. 
어찌 세상이 이렇게 모질단 말이냐!”
  아들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말할 겨를도 없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반듯이 뉘이려고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바지 주머니에 볼록하
게 튀어나온 게 있었습니다. 아빠는 궁금해서 아이의 호주머니를 뒤졌죠. 그런
데 그 아이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아빠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광고하는 스
티커였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힘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빠를 도우려 상
가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스티커를 붙이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늦은 시간
에 돌아왔습니다. 순간 아빠는 아이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고 매질을 한 것과, 자신의 처지가 눈물을 쏟아내게 만든 것입니
다. 그런데 한참 울다가 이들의 울음은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잃은 것은 재산일 뿐이야. 하지만 내겐 이런 자식이 있지 않은
가.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지나간 것은 내 인생에 서막일 뿐이야.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뒤늦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아빠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었고 주어진 현실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